
THE TOWN NEWS 31March 29, 2021   Vol. 1361함께 생각

손미나

● 전 아나운서, 소설가, 여행 작가

● 저서: <스페인, 너는 자유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져라>, <파리에선 그대가 꽃이다>, 

                      <페루, 내 영혼에 바람이 분다>,<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다> 등

내가 나에게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 아니었다. 

남들의 평가 때문도, 

직업적인 특성 때문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한 것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온전히 인정했다면, 

남들이 뭐라고 평가한들 

전혀 문제가 안 되었을 것이다. 

살이 오른 몸, 햇볕에 그을린 얼굴, 

초라해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감추고 싶어 한 건 

나 자신이었다. 

내가 자꾸만 나에게 더 완벽해지라고, 

더 예뻐지라고, 

너 말고 더 아름답고 날씬한 

누군가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손미나의 <어느 날, 마음이 불행하다고 말했다> 중에서


